
염기성염료
염기성염료는 9 3년 불황의 늪에서 탈출해 9 4년 총 2 7 7 3톤을 생산, 전년대비 2.2% 증가했으며 수입

및 수출, 내수 등 전부문이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했다.

내수는 2 4 6 2톤으로 3.8% 증가에 그쳤으나 수출은 9 5 5톤으로 39.8% 증가했다.

이는 내수시장 위주의 영업에서 탈피한 판매전략이 유효했던 것은 물론 국내 수요도 그동안 염기성

염료 시장을 주도해온 아크릴섬유용 위주에서 제지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염기성염료는 순수염기성과 카티온염료로 구분되며 카티온염료는 아크릴섬유의 염색에, 순수염기성

염료는 제지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염기성염료의 성장을 주

도하고 있는 품목은 제지용으로 사용

되고 있는 순수염기성 염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카티온염료는 후방산업인

아크릴섬유 산업의 퇴조로 감소추세

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지용 염기성염

료는 신생지보다는 포장지로 사용되

는 고지에 사용되고 있는데, 수출경기

회복으로 인한 포장지의 수요증가를

기반으로 제지용 염기성염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염기성염료는 세일화학이 8 9 4톤을 생

산해 3 2 . 2 %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

며 태흥산업이 8 1 2톤 29.3%, 이화산업

4 5 1톤 1 6 . 3 %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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